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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의 권력 사유화 인식이 우려됩니다. 제2의 김건희

가 우려됩니다.

상대후보 측을 맹비난 하고 있는 설 여사는, 정작 자신은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

시절 도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.

지난 달 30일 설 여사는 김 후보의 도지사 시절 “남편한테 보여서 예산을 지원

하는 역할을 제가 했다”고 말했습니다. 도정 사무에 관한 엄연한 공식 라인이 있

음에도 비선실세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.

설 여사는 최근 인터뷰에서도 “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 있으면 다섯 개 항목

으로 나눠 평가한 기록을 남편에게 전달했다”면서 “그것이 도정 개입이고 예산 

편성 개입인가”라고 반문했습니다.

당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. 민간인 신분인 배우자가 평가 기

록을 왜 쓰는 것이며,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월권행위

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월권행위입니까.

또 “영부인이 된다면 민심을 살피는 일을 하고 싶다”면서 앞으로도 비선 행세

를 계속할 의향까지 드러냈습니다.

설 여사를 보면 정부 기관을 종횡무진 혼자 다니며, `당부', `조치', `개선' 등을 

언급하며 대통령 놀이를 하던 김건희 여사가 떠오릅니다. 김 여사가 하면 국정

개입이고, 설 여사가 하면 민심을 살피는 것이라는 논리가 대체 무슨 논리라는 

말씀입니까. 국정농단 예비훈련이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. 

박근혜 정권의 최순실,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는 모두 비선실세 의혹을 받았습니

다. 그리고 두 정권은 모두 국민의 손에 의해 끌려 내려왔습니다. 탄핵으로 대선

이 치러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또 다른 `김건희'의 등장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

않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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